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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대외 학술교류 심화를 통한 싱크탱크 국제 

영향력 제고

다즈강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

1. 헤이룽장성(黑龍江省)사회과학원 소개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의 전신은 1960년 설립된 중국과학원 헤이룽장분원 철학사회

과학학부와 1964년 설립된 헤이룽장성 철학사회과학연구소이다. 1979년 성(省)위원회 

승인을 거쳐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이 설립됐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전국 일류의 

지방 사회과학원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형 싱크탱크 건립을 목표로 과학연구, 인재

양성, 제도관리, 개방, 민주 노선을 견지하며 자생동력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역량을 결

집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국내외 영향력과 혁신 추진력을 높임으로써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한 각종 프로젝트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산하에 연구소(센터) 13곳, 기관처실 9곳, 연구지원 부문 2

곳, 간행물 발간 기관 1곳, 교육 기관 2곳을 두고 있다. 헤이룽장성에 분원 12개, 지역

상황 조사연구 기지 6곳이 있으며, 중국사회과학원 국가 상황 조사연구 헤이룽장 기지 

사무실이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에 설치돼 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18개 성급(省

級) 리더 인재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정치학 이론은 헤이룽장성 ‘535 공정’의 

제2군이다. 또한 고급 연구원 33명, 석사 연구생 지도교수 40명을 보유한 외에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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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크게 기여한 청장년 전문가, 국무원 특별 수당을 받는 전문가, 문화건설종신영예상 

수상자, 헤이룽장성우수청장년 전문가, 성정부 특별 수당을 받는 전문가, 지역문화 명

사 등 80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학습과 탐색’, ‘헤이룽장 사회과학’, ‘시베리아 연구’, ‘중국-

동북아 국가 연감’ 등 공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4종 및 연감 및 보고서 ‘요보(要報)’를 

발간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석사 학위 수여 권한을 보유한 5개 지방 사회

과학원 중 하나로, 응용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세계사 4개 1급 학과의 석사 학위 수여 

권한과 정치학, 세계사 2개 성급 중점 학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직업대학)

은 사회과학원 유일의 성인 대상 고등교육기관이다.

설립 이래 각종 연구 성과 1.5만여 건을 발표했으며, 이 중에는 전문저작, 편저, 번역

서 680여 부가 포함된다. 또한 국가급, 성급 주요 과제 380여 건을 담당했는데, 이 중

에는 국가사회과학재단 프로젝트 80여 건, 동북공정 약 20건, 성(省) 사회과학 연구 계

획 프로젝트 240여 건, 성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 40여 건이 포함되며 500여 건의 

성과가 성부급(省部級, 성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

현임 헤이룽장사회과학원 당위(黨委) 서기(書記)는 중국공산당헤이룽장성위원회 부

비서장(副秘書長) 우펑청(武鳳呈)이고 원장은 주위(朱宇) 연구원이다.

2. 대외 학술교류 상황 소개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의 국제 학술교류 활동은 1980년대 전 소련과의 국경무역 협력

에서 시작되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싱크탱크로서 지리적 이점과 연구 경험을 이

용하여 전 소련과 동유럽 국가와의 경제무역 협력을 지원했으며, 전 소련의 극동과 시

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 소련 및 유럽 지역을 아우르는 학술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

였다. 이를 위해 전 소련과학원 극동연구소, 모스크바대학, 전 소련과학원 극동분원 역

사/고고(考古)연구소, 극동분원 아시아태평양지리연구소, 아무르주립대학 등과 중앙 

및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 파트너 관계를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헤이룽장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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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한국, 유럽, 미국, 일본, 북한, 몽골과의 다양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유라

시아에 무게를 두는 동시에 여타 지역과의 학술교류를 아울러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근 각국이 싱크탱크 협력을 중시하고 ‘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 건설에 관한 

의견’ 등 건설 의견이 추진되면서 헤이룽장성은 새로운 싱크탱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헤이룽장성이 세계적 안목과 지역의 시야를 갖춰 관심이 집중되는 신형 

싱크탱크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권위 있고 선도하는 성급 싱크

탱크인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지방정부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는 기본 포지셔닝에 따

라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국내외 영향력을 갖춘 새로운 서비스형 

싱크탱크를 구축하고 있다. 본원이 국제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연구기관에는 러시아연

구소, 동북아연구소, 유태인연구센터, 동북아/국제문제연구센터가 있으며 기타 연구소

와도 교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제기관이 주를 이룬다. 수년간의 국제교류 상황으로 

볼 때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보인다.

(1) 양자/다자 간 학술 관계 광범위 체결

최근 성위원회 선전부와 외사판공실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심화를 통해 한국, 러시아, 일본, 북한, 몽골,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와 긴밀하게 

학술 교류를 실시한 결과, 체결된 학술 계약과 협력 MOU가 20여 건, 창출된 인맥이 

500명 이상에 이른다. 이 중 한국과 7건(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은행경제연구소, 한

중문화우호협회,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동북아지역지방정부연합회, 둥북아역사재

단), 러시아 5건, 일본 5건, 몽골 2건, 북한 1건(논의 중)을 체결했다. 성 나아가 전국의 

동북아연구에서 권위적 위치를 구축하고 학술과 미디어 발언을 확대하는 데 핵심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여 명 학자 해외출국 50여 차례, 상대국 학자 등 500여 

명의 방문 영접이 100여 차례에 달한다. 이 중 한국, 러시아, 일본으로의 1개월 이상 

연수 프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2가지 측면에서 학

술교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첫째, 국제문제 연구 학자들의 일본국제교류재단, 성외사

판공실 국제협력교류원, 민간단체 실무 연수 등 프로젝트에 적극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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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따라 한국충청북도, 한중문화우호협회, 러시아과학원 극동분원, 일본홋카이

도대학에서 객원 연구와 실무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다수에 달한다. 둘째, 한국 정초시, 

정지현, 미국 키신저(Kissinger), 바셰프스키(Barshefsky), 일본 이케다 다이사쿠(池

田大作), 야마베 유키고(山邊悠喜子), 타바타 신이치로 (田畑伸一郎), 아라이 히로후

미(新井洋史), 몽골 바야사후, 투무얼, 이스라엘 올메르트(Olmert) 등 유명인사를 초

청해 명예연구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국내외 명예 특별 연구원이 31명에 달하고 유명인 

효과를 통해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수준을 향상하며 영향력과 감화력을 제고하

고 있다.

(2) 과학연구와 싱크탱크 국제교류의 장 구축 강화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지방 싱크탱크로서 글로벌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해결

책으로, 조건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연구소와 센터가 국제 교류의 장을 구축하도록 적

극 지원하고 있다. 국제싱크탱크포럼과 관련 심포지엄 정기 개최, 국내외 싱크탱크 협

력 연구 등 방식을 통해 국내외 싱크탱크, 국가와 지방 싱크탱크의 연계, 관점 논의, 

교류 소통, 신뢰 증진에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정책 결정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

고 현실적으로 인도하며 정부 정책 결정의 개방, 혁신, 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지난 20년간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국제포럼을 이용하여 국제 교류의 장을 구축하

는 데에서 성과를 얻고 있다. 10회 이상의 중국-러시아 지역협력포럼 개최에서 발전한 

동북아지역발전포럼은 이미 6회째를 맞이하였고, 2014년 성정부 지시에 따라 중-러 싱

크탱크협력포럼으로 개명되었다. 본원은 상기 포럼을 주관하고자 국내외 정상급 전문

가, 학자, 정부 고위층, 다국적기업인을 결집시키고, 학술 교류를 통해 헤이룽장성 개혁

개방 성과를 홍보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 소련 장관회의 의장, 

러시아연방부총리, 중러우호협회 의장, 20여 명의 러시아과학원 원사(院士), 6명의 중

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주(駐)선양(沈陽) 한미일 총영사, 한/미/일/북한/몽골 유명 학

자, 주중(駐中) 경제계/기업계 인사 약 500명이 잇달아 회의에 참석했다. 현재 헤이룽

장사회과학원은 중러박람회 기간 ‘중-러 싱크탱크협력포럼’과 중국공산당 헤이룽장성

위원회 선전부, 광밍(光明)일보사와 공동 주관하는 ‘동북진흥과 일대일로(一帶一路)’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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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포럼의 2가지 고정 포럼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6월에는 전국일본경제학회연회, 

전국신흥경제체헤이룽장분과포럼을 개최했다. 이 밖에도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사회과

학문헌출판사와 공동 수립한 동북아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 기반해 중국동북아국가연

감, 중-러 양국언어 청서, 동북아 청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한/러/일/몽골 등 국가의 

학자를 초빙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경지역을 공동 시찰함으로써 싱크탱크 협력과 

교류의 상시화, 고급화, 플랫폼화를 실현하였다.

(3) 동북아지역 최초 다자 간 싱크탱크 연맹 결성

2016년 6월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동북진흥과 일대일로 건설 글로벌 포럼’ 개최라는 

유리한 기회를 이용해 동북아 싱크탱크 연맹 결성을 제안, 동북아 한/중/일/러/몽골 등 

51개 싱크탱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새로운 플랫폼 개척, 싱크탱크 교류 촉

진, 실무협력 추진에서 다자 간 싱크탱크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동북아지역

의 싱크탱크 협력이 전무한 상황을 타개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사회과학원 3대 국제문제 

연구소, 지방 사회과학원 9곳, 정부연구센터, 유명 학부의 싱크탱크 등 중국 싱크탱크 

39곳과 한국 4곳, 러시아 3곳, 일본 3곳, 몽골 2곳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연맹은 동북

아 각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과 지방 차원의 우호 협력에 이론적, 실천적인 다자 간 

플랫폼을 마련해주었다. 설립 1년간 싱크탱크 연맹은 헤이룽장사회과학원에 설치된 동

북아연구소의 비서처(秘書處)를 통해 양자/다자 간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일례로 상

대국이 개최하는 국제학술포럼, 양자 혹은 다자 간 조사연구 및 공동연구에 참여했다. 

향후 전자교류 간행물 출판, SNS, 포럼 윤번 개최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3. 헤이룽장성 국제협력 지원에 대한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의 역할

헤이룽장성위원회 성정부를 지원하는 브레인트러스트이자 싱크탱크 건설의 핵심 싱

크탱크인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헤이룽장성 대외개방을 과제로 추진하고 지방경제 

사회발전 지원을 싱크탱크의 기본 포지셔닝으로 확정하며 응용/기초연구 우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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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눈에 띄는 성과

도 거두었다.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헤이룽장성의 개방전략 마련을 직접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 소련, 러시아, 한국, 일본에 대한 헤이룽장성 개방의 성급 

및 국가급 전략으로 승격된 개방 성과는 헤이룽장사회과학원 연구원들이 직접적으로 참

여한 결과물이다. 예컨대 2005년 헤이룽장성에서 발표한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경제무

역 협력 전략의 성급 법규로의 승격과 2007년 헤이룽장성에서 발표한 한국과의 과학기

술 경제무역 협력 성급 전략의 법규 승격은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 연구원들이 대책을 

제안해 만들어진 개방 전략이다. 발표 이후 그 해 러시아, 한국과의 경제무역 협력은 

무역과 투자기업 측면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둘째, 직간접적인 헤이룽장성 지원이 

국가 전략 연구에 포함되었다. 일례로 2012년 이후의 ‘5대 규획’, 2014년의 ‘헤이룽장과 

네이멍구(內蒙古) 동북부 지역 국경 개발 개방 규획’, ‘룽장(龍江)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규획’ 등이 있다. 셋째, 구체적인 프로젝트 토론과 입안 검증에 직접 참여하고 국

경 항구 등 지방정부, 민간기업 투자 입안 등을 지원하였다. 예컨대 2014년 2월 가동한 

퉁장(同江)대교 프로젝트, 2016년 12월 가동한 헤이허(黑河)대교 프로젝트, 헤이룽장

성과 하얼빈(哈爾濱)시 우호도시인 일본 니가타현(新瀉縣)과 니가타시가 하얼빈에 수

출하는 생화사업, 하얼빈시 온천사업 일본 협력 연계, 한중문화우호협회 헤이룽장성 문

화협력 사업 등이 있다. 넷째, 러시아 및 동북아 협력 심화를 위한 헤이룽장성의 이론적 

지원, 학술적 각도에서 제공한 기초 이론과 응용연구의 학술 저작 등 성과, 동북아 연감 

등 참고서적은 하얼빈무역상담회에서 외교사절 및 기업인들에게 증정됐다. 다섯째, 정

부 관련 투자유치, 상무부처 투자유치, 사업 소개, 기업/정부 해외진출에 이론적/인적 

뒷받침 제공, 성/시정부의 외국과의 협력에 20여 차례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여섯째, 

동북아 전략 연구원(성급 신형 양성 싱크탱크 랭킹 1위), 헤이룽장성 동북아연구회, 헤

이룽장/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회, 세계경제, 러시아역사, 아태경제주요학과, 

중-일 싱크탱크네트워크헤이룽장기지, 헤이룽장성동북아지역경제연구기지 등 민간 단

체와 학과 자원을 활용하여 대외 개방을 지원하고 외국 학자의 강좌 및 교류를 조직했

다. 특히 동북아 연구회는 2016년 전국 우수 학회와 성급 특색 학회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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